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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진 프랑스 공교육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함으

로써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미디어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미디어 교

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CLEMI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 미디어 교육의 기본 철학과 디지털 시대에 

따른 진화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법제적, 정책적, 교육적 차원의 정비를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함양’

이라는 미디어 교육의 철학적 가치의 전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고전적인 미디어 교육에 안주하지 않고 ‘정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으로 개념적 확장을 

이뤄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육법제의 보완, 공교육 현장에서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시행, CLEMI라는 미디

어와 정보 교육 전담기구 운영 등을 통해 구현되었다. 향후 국내의 미디어 교육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하에서 정부

주도의 전담기구 운영과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미디어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 프랑스, 미디어 교육, CLEMI, 프랑스 공교육, 디지털 미디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media education 

policy which is still in a state of pace by document research of the case in France which has a long 

history of media education. France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tradition of the philosophical value 

of media education, such as ‘the cultivation of consciousness and qualities as a democratic citizen’ 

through legal, policy and educational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in the digital era, conceptual 

expansion was carried out that embraced the concept of 'information' rather than resting on classical 

media education. This was complemented by education legislation, enforcing information education 

programs in school, and the manage of CLEMI, the media and information education training 

organ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struct software system for media education of Korea through 

the manag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he cooperation system with related institutes under the 

constant philosophic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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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와 현재의 미디어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미래의 미

디어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 길지 않은 대한민

국의 미디어 교육의 역사이지만 그 과거에 비해 현재태 그

리고 미래태는 분명 발전적인 과정과 결과이어야 함에도 딱

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그간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관한 많은 담론들

이 학계나 시민단체들에서 양산되고 최근에는 학부모나 교

사들도 논의에 가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방향성을 모색하는 노력은 답보적인 상태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같

은 기관들에서 미디어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일관된 방향성

이나 프로그램의 체계성 그리고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

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은 타 국가들에 비해 얼

리 어답터로써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첨단 디지털 디

바이스를 활용하고 인터넷, SNS 등으로 정보를 얻거나 소

통하고 있다. 이는 자칫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정보를 수용

하는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왜곡된 것들에 노출됨으로써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진국들

은 뉴미디어 시대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감시망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

소년들이 유해한 미디어콘텐츠와 정보에 노출되지 않게 하

는 보호주의적 전략만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미디어의 활용

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례로 외국문화교

육 같은 경우 미디어가 외국어 수업의 제한적 학습보조도구

에 그치던 것이 문화 관련 영역으로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1]. 따라서 복잡다단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미디어 수용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화시대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2]. 이런 점에서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

들이 스스로 콘텐츠와 정보를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함으로써 넘쳐나는 미디어와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이상적인 방편이다.

미디어 교육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프랑스는 현재도 공

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여 미디어와 정보를 아우르는 개념적 확장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공교

육의 미디어 교육 사례를 통해 트랜스미디어 현상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디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적 방향성과 도구적인 진화를 고찰해본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 현장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역사를 관통하는 교육의 철학을 살펴보고, 디지털 미

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방법의 진화를 알아본다. 이를 위

해 학생과 교사 연수, 교육 자료 개발 등 프랑스의 초중고 

미디어 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인 CLEMI(미디어와 정보 

교육 연계 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중심적으로 고찰

해보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아직 일관된 정책

적인 방향과 견고한 교육내용을 갖추지 못한 국내 미디어 교

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결과

3.1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 정책의 철학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의 역사는 언론의 진화 과정과 궤

를 같이 해왔다. 일찍이 프랑스대혁명 이전에 탄생하여 

1820년대 황금기를 누렸던 청소년 저널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용도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대한 젊은 독자들의 비판능

력을 키우고자 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1982년 유네스코가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

며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도록 권고한 ‘그룬발트(Grunwald) 선언’ 이후 미디어 교육

을 도입하는 계기로 이어졌다[3]. 1983년에는 미디어 교육 

전문가 자크 고네(Jacques Gonnet)가 교육부 산하 

CLEMI를 설립하고 공교육 내에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CLEMI는 프랑스 미디어 교육 

구현의 중심에 위치하며 학생들이 매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매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언론 매

체에 대한 비판적인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는 미디어 교육 

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편으로 미디어 교육 교

사를 양성하고 학교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제작 지원과 관

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정보와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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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기술을 숙달하게 하는 도구적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인본주의와 시민정신을 체

화하게 한다는 철학적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교육 내에서의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 실천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4]. 먼저, 영화, TV, 인터넷, 멀티

미디어 등 모든 매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한다. 둘째로, ICT 

활용교육과 영화와 비디오 제작 수업 등 미디어 제작 교육

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매체 생산물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과

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미디어 교육

이 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인 프랑스어와 역사 

교과의 교사들이 1980년대 말부터 적극적으로 미디어 수업

을 위한 CLEMI의 연수를 받아 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넷째, 2006년 교육부 법령에 따

라 미디어 교육이 통합교과 형태로 필수 교육과정에 진입하

여 다양한 교과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재와 멀티미디어 자료들

을 개발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교과과정 내

에서 교육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미디어

를 통한 교육’과 미디어 활용 자체에 대해 학습하는 ‘미디어

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5].

공교육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

고 이를 돕는 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보조하고 있다는 점은 

미디어 교육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

다. 특정한 학령에서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체계성과 연계성을 지니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미디어 

교육의 효율적 운영의 절대적 요소이며, 나아가 미디어 교

육을 통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 시민의식을 구현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6]. 프랑스 공교육의 체계화된 미디

어 교육과정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 및 전담기구의 운영

은 프랑스 사회에 배어 있는 철학적 전통과 문화적 실천의 

힘, 그리고 일관된 정책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3.2 디지털 시대 프랑스 미디어 교육의 진화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닥치면서 프랑스 정부는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디지털 문화 및 기

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일찍이 프랑스

가 유지해온 미디어 교육의 철학적 전통인 민주 시민으로서

의 의식과 자질 함양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

실적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이 모든 사회분

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기술이 효율적이고 성숙되

게 활용되는 디지털 문화가 정착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

이다[7]. 이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활용기술이 복

잡해지고 활용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교육

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디지털 활용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당초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의 보

조수단으로 여겨지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예술 제작 수

업의 일환으로 영화와 비디오 제작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문화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정착되었다. 그러나 미디어 교

육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프랑스의 ICT교육 보

급 정책이었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교과

교육에 통합하고 정보를 획득·가공·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도입했다. 이러한 ICT교육에 대한 기조는 

1998년 국가정보화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이어져, 그 일환

으로 각 학교의 ICT교육을 장려하고 컴퓨터 보급과 전산망

을 확충하며 관련 자격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5]. ICT교육

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컴퓨터, 태블릿, 전자칠판, 와이파이 

등 뉴미디어 기기들이 확산된 데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뉴미디어가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붕괴

됨에 따라 미디어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미디어 교육만으로는 디지

털 기술에 따른 정보의 접근과 처리,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미디어 교육이라는 개념에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미디어와 정보 교육(IME)’이라는 개념적

인 확장이 이뤄졌다[8]. 미디어와 정보 교육은 2014년부터 

모든 중등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정보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 그리고 시민권을 행사하는 능

력을 개발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3].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

로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응용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10]. 또한 창조산업으로서의 ICT산업은 미래의 일

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11]. 디지털 시대의 프

랑스 미디어 교육도 ICT교육을 통해 뉴미디어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서도 아날로그 시대에 

견지해왔던 미디어 교육의 기조를 유지하며 디지털 환경에

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정보의 홍수에 대응하는 비판의

식을 기르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론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

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아동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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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는 방송 심의의 3대 핵심 범주이며, 방송위원회(CSA)

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산업

에 엄격한 심의와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 비춰볼 때 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기조는 공교육을 통한 미디어 교육으로 청소

년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진

화하는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LEMI는 2013년부터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교육은 크게 학생교육과 교사 대상의 교육으로 나뉜

다. 학생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

지를 대상으로 하며, Table 1[12] 과 같이 미디어 및 정보

의 기능, 윤리, 비판적 평가, 활용 기술 교육 등의 핵심역량

을 천명하고 있다. CLEMI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콘

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콩쿠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가

장 핵심적인 행사는 1989년부터 매년 봄에 열리는 ‘학교에

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학

생들이 미디어를 분석하고 제작함으로써 시민 의식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정보는 어디에

서 오는가?’를 테마로 하여 ‘저널리즘 이해하기’, ‘정보 생산

하기’, ‘정보·거짓 정보의 구분’, ‘정보·광고의 구분’이라는 4

가지 소주제로 진행되었다[13].

Table 1. The Key Elements of Media and Information 

Education

Control of 

information

▪Definition and formulation of information needs

▪Loc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Organization of information

▪Ethical u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Use of ICT skills for information processing

Media 

education

▪Understanding of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media in democratic societies

▪Understand the conditions in which the media 

perform their functions

▪Critical evaluation of media content in the light 

of mediatic functions

▪Use of the media for self-expression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Evaluation of skills (including ICT) needed to 

produce content as a user

CLEMI는 학교 교사들에게 미디어 세계, 미디어 관련 직

업에 대한 정보, 뉴미디어와 기술 등 미디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교재 및 교구를 제작, 보급하

고 있다. 그러나 CLEMI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미디어 교육자의 발굴 및 양성이다. CLEMI는 다양한 단위

와 유형의 교사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커리큘럼의 기본

개요는 Table 2[12]와 같이 미디어와 정보에 관한 지식 습

득, 평가, 제작 및 활용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CLEMI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교육의 철학적 전통과 가치를 

따르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가속화되고 있는 신문·방송·

인터넷·모바일 등의 미디어 간의 융합인 트랜스미디어 현상

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적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able 2. The Curriculum Framework of Media and 

Information Education for Teachers (reconstruction)

Key areas 

of the 

program

Knowledge of 

media and 

information for 

democratic 

debate

Media and 

information 

evaluation

Production and 

use of media 

and information

Politics 

and vision

Training of 

educated teachers 

in media and 

information

Student education 

in media and 

information

Foster media and 

information-educ

ated societies

Program 

and 

evaluation

Knowledge of the 

media, libraries, 

archive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rs, their 

functions and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Understanding the 

criteria for 

evaluating media 

texts and sources 

of information.

▪Skills to 

discover how 

mediatexts and 

information are 

produced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information 

production

▪Use by citizens

▪And for what 

purpose

Media and 

information

▪Print media: 

newspapers and 

magazines

▪Information 

disseminators: 

libraries, archives, 

museums, books, 

journals, etc.

Disseminators: 

radio and 

television

New media: 

Internet, social 

networks, 

distribution 

platform 

(computers, 

mobile phones, 

etc.).

정부 차원의 미디어와 정보 교육에 대한 노력은 비단 공

교육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민 교육에서도 확인된다. 

프랑스는 2015년 ‘디지털 에이전시 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사회에 즈음하여 학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인터넷 등 신

기술 활용에 접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7].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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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문화공간(ECM)’은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멀티미디어

문화공간은 예술적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정보커뮤니

케이션 뉴테크놀로지(NTIC)를 교육하는 공간의 역할을 수

행한다. 당초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단절을 줄이기 위해 구

상했지만 디지털 문화에 접근하는 수단이자 멀티미디어 제

작 등 표현과 창조의 도구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5].

4. 결론 및 시사점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그 중요성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방증한다. 그것은 미디어 교육의 궁

극적 목표로 일관되게 고수해온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함양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유네스코 및 유럽연합

의 미디어 교육의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 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의 

방법론은 정보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로 전이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의 지향점에 동조하고 있다

[14]. 일례로, CLEMI가 주관하는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

어 주간’은 각국의 관련 기관과의 공조로 해외의 미디어 교

육 종사자 및 언론사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CLEMI

의 정책과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들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의 많은 국가에서 적극 수용되거나 소개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철학적 기조를 유지하면

서도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몰하고 방송과 통

신이 융합되는 미디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의 진화를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고전적인 미디어 교육에 머물지 않

고 ‘정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교육

법제, 공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담기구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까지 미디어 교육 관련 법체계나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정부의 정치

적 성향에 따라 추진 의지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일관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각 기관에서 협력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미디어 교육의 사례는 시

사하는 점들이 많다. 프랑스 공교육 내에서의 미디어 교육

은 일관된 교육적 철학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형태로

써, 공교육의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도 각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능동적인 협력시스템과 네트

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미디어와 정보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위

치해 있으면서도 컴퓨터, 비디오 및 오디오 장비, 전자칠판 

등 하드웨어 확충에 급급하며 미디어를 도구적으로만 활용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학생들에

게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길러

주기 위한 미디어와 정보 교육에 관한 교육적 철학의 확립, 

법제의 정비, 허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의 마련, 미디어 

교육과정 수립, 교사 양성 등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구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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